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공모

ㅇ 회의일시 : 2017. 5. 25(목)

ㅇ 회의장소 : 창의예술인력센터 2층 회의실

 (연극분야)   

1. 중점 심의 방향

   공연단체의 경우 비상업성과 신작 개발 노력을 단체의 실적으로서 중요하게 평가

하였으며 공연장을 보유한 창작단체의 경우는 자체 기획, 작품 제작 노력을, 공
연장의 경우 비상업적인 성과와 올려진 공연의 다양성을 중점 고려하였음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 공연장에 요청 자료(서류)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보

완 개선 필요. (단체 및 공연장 직원의 운영현황과 실적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지원신청서류로는 단체에 대한 이해나 실질적인 충실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보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필요함

연극분야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1. 중점 심의 방향

  심의는 최근 2년간 실적, 17년도 예정 사업, 인력 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이루어졌

다. 총 신청 단체는 44건으로 비적격 단체를 제외한 39건이 최종 심의 단체에 올

라왔다. 중점 심의는 단체의 성격이 비영리·영리의 측면에서 국고의 지원이 필히

요구되는지, 단체의 실적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페이퍼워크가 완벽하게 이루어

졌는지, 인건비 지출 및 세금 등이 투명한지를 통해 심의위원 5명의 면밀한 해석

이 이루어졌고, 이후 심의위원의 회의를 통해 조율된 금액과 지원인력을 결정함

(기획사보다는 순수 예술 단체의 연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보

조를 우선함)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2017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심의평



  이번 심의의 가장 큰 문제는 단체와 기획사 성격이 분리되지 않은 점에 있음. 공
연·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이들의 음악회 등을 사업 목적으로 기획사를 꾸

미고 있는 단체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그 설립 목적 단체가 이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연주·공연 실적으로 제출할 목록 역시 그들의 자주

적 노력보다는 이 기획사들을 통해 음악회·연주회를 연 2차적 구조이기에 단체에

서 기획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기획사로서 존립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음

  두 번째 문제점은 경영·기획·무대 기술 등 지원 단체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라

는 점임. 예를 들어 한 단체의 1명 지원 신청금은 어떤 단체 전체의 지원금과 맞

먹음. 다시 말해 임금이라는 것은 적정한 수준(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그 금액

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임. 지원 단체의 규모는 크게 다를 수 있으나, 임금의 편

차가 심하다는 것은 인격을 바라다보는 시각의 편차를 말하는 것임

  향후, 공연 예술 전문인력의 경우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 임금 수준은 지켜져

야 할 것임. 추후 사업 공지시 최저 임금 수준 명시함이 바람직하며 기획사보다는

공연 예술 단체에 정작 필요한 스태프를 우선 지원함이 필요함

 음악분야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1. 중점 심의 방향

   지원 부적합 결격 사유부터 점검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복지원의 형태를 보인

(사)밀물예술진흥원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춤전용엠극장만 심의). 무용단체들

의 기획·경영 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비무용단체·공연장들은 심의 대상

에서 후순위로 배치함. 무용 분야의 지원신청 수가 타예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었으므로 기존 수혜자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했음. 기획·경영 인력과 무대 스탭 인력의 비율은 65:35 비율을 안배하여 인력을

배정 함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 전반기 인턴 지원 사업과의 확연한 차별성을 부각하여 이 지원사업을 공고할

필요가 있음



   - 공연기획 MCT,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와이즈발레단 등의 몇 단체들은 인턴

사업과 기존 사원의 채용에서 특별히 차별성을 두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

음

   - 인턴 지원사업은 무용단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단원(무용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기획·경영 인력의 경우는 신규 채용에서 무용 전공자

출신 우대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을 공고에서 확실히 밝힐 것

   - 무용계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 및 정규직 채용의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에 대

한 범무용계의 인지도를 높여야 함. 사업의 효과와 성과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무용계 홍보가 활성화되길 기대함

   - 전반적으로 서류 작성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되며, 특히 몇 개의 단체는 서류

부실로 보일 정도이므로 기관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함

 무용분야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1. 중점 심의 방향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려 정부 및 지자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규모 축제 조직의

경우 재정적 여건이 여타 민간단체보다 유리한 상황임을 반영하였으며 규모보다

많은 인력을 지원 요청한 경우 적정한 인원으로 줄여 심의

  2. 전반적인 평가(총평) 또는 사업개선 방향 의견

  전통예술 분야 단체 또는 공연장의 지원 요청이 비교적 적어서 심사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음. 또한 전통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종합

예술에 해당되는 단체와 공연장의 요청을 자칫 장르 우선의 원칙으로 배제되기 쉬

우니 따로 기타분야를 만들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통예술분야심의위원 일동


